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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남가주에서 유명한 인사의 아들 결혼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태평양을 내려다 보는 아름다운 호텔에서 거행된 그 결혼 식에는 볼룸을 가득 채울 만만치 많은 축하객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선남선녀가 화촉을 밝히는 모습은 언제 봐도 아무리 여러 번 봐도 마음이 흐뭇해 집니다. 신랑 신부 양자는 다 좋은 집안의 자녀로서 수준 높은 학업을 닦았고 이제는 전문인이 되어 부모님과 지인들이 자랑스러워 할 멋진 한 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객들 중 유명하신 부친의 지인들은 비교적으로 그 수가 적었습니다. 신랑의 부친은 동포사회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인사이기 때문에 약간 의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를 듣고 보니 이젠 결혼 청첩에 관행도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통을 말하면 결혼식의 준비는 거의 부모님들이 했고 청첩장을 보내는 대상도 부모들이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은 결혼 당사자들이 모든 계획을 세우고 부모는 자문 역할을 하게 되는 경향인 것 같습니다. 신랑의 부친은 아들로부터 50명의 하객을 초청할 수 있도록 할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들에게 청첩장을 더 달라고 말하는 아버지에게 신랑은 말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결혼식이 아닙니다. 이 것은 저의 결혼식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버님이 약간 섭섭하게 들을 수도 있는 언급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 신랑의 견해에 이해가 갑니다. 그는 당연히 자기와 신부의 친구들을 많이 결혼식에 청첩하고 싶겠지요. 특히 이미 사회생활에 든든한 기초를 닦은 결혼 당사자들이라면 더욱 당사자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결혼하는 아들로부터 겨우 25장의 청첩장 만을 할당 받았다고 하소연 같은 말씀을 하시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이 번의 결혼식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히 신부가 아버지의 팔을 끼고 입장을 할 때 의례적인 결혼 곡이 아니고 셀린 디온 (Celine Dion)의 사랑의 힘 (Power of Love)이 연주된 것은 이색적이었습니다. “사랑의 힘”이 연주될 때 그 가사의 후렴이 특히 생각났습니다. “….나는 그대의 여자이고 그대는 나의 남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대가 나를 찾을 때는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드리겠어요. (…cause I am your lady and you are my man, whenever you reach for me, I will do all that I can.)”. 앞으로 결혼 할 사람들은 관례를 떠나서 이런 곡을 벗 삼아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결혼 청첩장에 관해서 청첩을 받는 사람들도 고쳐야 할 점이 있다는 사실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청첩장에는 참석 할 의도가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위 RSVP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하신다면 음식은 어떤 요리를 선호하는지 표시를 해달라고 하면서 음식메뉴를 적어 놓았었습니다. 머릿 수대로 호텔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위해서도 그런 RSVP는 당연한 요청입니다. 주최측의 말에 의하면 청첩장을 받으신 분들 중에 90% 이상이 RSVP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90%에 저도 포함되었음을 인식하고 저는 몹시 미안했습니다. 참석한다는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고 참석한 하객들이 90% 이상이었으니 그런 하객을 다 대접해야 하는 결혼 주최측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은 당연하였습니다. 더구나 청첩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결혼식에 참석을 하신 하객들도 적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 결혼식에 참석을 하고 저는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첫째: 청첩장을 받으면 필히 참석 여부를 확인 할 것. 둘째: 청첩장을 받은 결혼식에는 약 15분 이전에 식장에 도착할 것. 셋째: 청첩장을 받지 못했으면 위에 말씀 드린 사정과 같이 이유가 있었을 것이니 절대로 섭섭한 느낌을 갖지 않을 것. 넷째: 정식으로 초청을 받지 않은 결혼식에는 참석을 삼가할 것. 다섯 번째: 청첩장을 받았고 참석 의사를 밝혔으면 꼭 참석을 할 것 등이었습니다. 결혼식과 피로연에 참석을 하고 나오면서 새로 가정을 꾸리는 신랑과 신부에게 만복을 비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끝
